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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서언(序言)

전설(傳說)은 한 민족(民族) 사이에서 옛부터 전해오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옛날 이야기 모

두가 전설(傳說)에 속하는 것은 아니다. 오늘날 설화(說話)의 분류(分類)가 시도(試圖)되기 시

작하면서 각분야(各分野)의 이야기의 특질적(特質的)인 것이 드러나고 있지만, 아직 전분야

(全分野)의 학적개념(學的槪念)의 설정(設定)이 구체적(具體的)이고 체계적(體系的)으로 이루

어지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어느 학문(學問)의 대상(對象)이든 그의 개념(槪念)이 명료(明

瞭)하게 드러나고 체계(體系)가 세워질 때 그에 관(關)한 모든 연구(硏究)가 활발(活潑)해질 

수 있으며 가치(價値)가 이룩된다고 보겠다. 

전설(傳說)은, 한 민족(民族) 사이에서 전해오는 이야기인 만큼 그 민족(民族)의 신앙(信仰)

이나, 풍습(風習), 생활관(生活觀), 심리 등(心理 等) 정신문화(精神文化)의 근저(根底)를 이루

고 있는 고유문화현상(固有文化現狀)을 보여 주고 있으며 이러한 면에서 전설(傳說)은 여러 

학문적(學問的) 방법(方法)의 연구대상(硏究對象)으로서의 가치(價値)도 높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전설(傳說)은 연구대상(硏究對象)으로서의 학문적(學問的) 가치(價値)뿐만 아니

라 전설(傳說) 속의 그 풍부(豊富)한 환상(幻像)이나 신비(神秘), 상징성(象徵性) 등(等)은 예

술적(藝術的) 요소(要素)로서도 훌륭하며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전설(傳

說)을 무수한 각도(角度)에서 여러 방법(方法)으로 연구(硏究)할 수 있겠으나 본고(本考)에서

는 전설(傳說)의 특질(特質)과 전설(傳說)의 영역구분한계(領域區分限界) 등(等)의 개념파악

(槪念把握)에 중점(重點)을 두고 전설(傳說)이 “무엇에서 어떻게”라는 기원발생(起源發生), 형

성과정(形成過程) 등(等)을 대략(大略) 살펴 보려고 한다. 

二. 전설(傳說)의 개념(槪念)

1. 전설(傳說)의 의미(意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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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설(傳說)이란 용어(用語)를 국어사전(國語辭典)에서 찾아보면 예전부터 전하여 오는 이야

기, 전언(傳言) 등(等)으로 나와 있다. 1)즉 〈전(傳)하여 오는 설(設)〉을 의미(意味)한 것이

라고 하겠다. 일반적(一般的)으로도 전설(傳說)이라면 막연히 옛날 이야기로만 알고 있다. 물

론 전설(傳說)은 옛날부터 전해오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학문상(學問上)의 용어(用語)로서 전

설(傳說)은 좀 더 구체적(具體的)인 의미(意味)를 지니고 있다. 옛날 이야기라면 우주(宇宙)의 

창생(創生), 인류(人類)의 기원(起源)에서부터 일반사물(一般事物)에 얽힌 이야기까지 수 없이 

많다. 이 많은 이야기가 모든 전설(傳說)에 속하는 것은 아니다. 

일본민속학사전(日本民俗學辭典)에 보면은 원래 전설(傳說)은 옛날이야기의 한 부속물로, 

옛날 이야기 속에 포함시켜 옛날 이야기로 통칭되어 왔던 것이나 최근(最近)에 와서 영어(英

語)의 legend, 불어(佛語)의 legende, 독어(獨語)의 Sage에 해당하게 그의 범위(範圍)를 한정

(限定) 독립(獨立)시켜서 연구(硏究)하여  왔다고 했다. 2)

이 독립(獨立)이라 함은 옛날 이야기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와 옛날 이야기와 무관(無關)한 

것이 아니고, 옛날 이야기를 그 속성(屬性)에 따라서 분류(分類)하고 분류(分類)된 한 분야(分

野)로서의 독립적(獨立的) 성격(性格)을 의미(意味)한 것이라고 보겠다. 

우리나라 학자들의 경우를 보아도 옛날이야기의 총칭(總稱)으로 설화(說話)를 내세우고 그 

설화(說話)속의 한 분야(分野)로 전설(傳說)을 소속시켜 놓고 있으니, 손진태교수(孫晋泰敎授)

는 민족설화(民族說話)란 것은 한 민족(民族) 사이에서 설화(說話)되는 신화(神話), 전설(傳

說), 고담(古談), 동화(童話), 우화(寓話), 소화(笑話), 잡설(雜說) 등(等)의 총칭(總稱)이라고 

하였고 3)조윤제박사(趙潤濟博士)도 설화문학(說話文學)은 신화(神話), 전설(傳說), 설화(說話) 

등(等) 소위(所謂) 서사문학(敍事文學)을 의미(意味)하고자 한다고 하였다.4) 서구(西歐) 학자

(學者)의 경우에도 보면 Burne은 설화(說話)를 진실(眞實)한 것으로 이야기되는 것과 흥미

(興味)로 이야기되는 것으로 구분하였으며,5) Malinowski도 설화(說話)를 신화(神話)(Myth), 

전설(傳說)(legend), 석화(昔話)(tale)로 구분(區分)하였고,6) Fischer도 narrative discourse 

특성(特性)을 갖는 folk tradition을 신화(神話), 전설(傳說), 설화(說話)(tales)에 해당하게 구

분(區分)하였다.7) 그런데 이상(以上) 학자(學者)들의 구분(區分)에서는 설화(說話)란 술어(術

語)가 원문(原文)이든 역문(譯文)이든 중복(重復) 또는 혼용(混用)되어 모순(矛盾)이 보이거나 

명료(明瞭)하지 못한 점(點)이 있는데 이러한 점(點)은 임동권박사(任東權博士)의 분류(分類)

에 의(依)해서 일단 시정(是正)되었다. 

임동권박사(任東權博士)는 설화(說話)를 진실(眞實)한 것으로 얘기되는 것과 흥미(興味)를 

위하여 얘기되는 것으로 구분(區分)하여 진실(眞實)한 것으로 얘기되는 것에는 신화(神話), 

전설(傳說)(영웅담(英雄譚) 포함(包含))을 들었고 흥미(興味)를 위하여 얘기되는 것에는 민담

(民譚)(동화(童話), 우화(寓話), 소화(笑話) 포함(包含))을 들어, 

          ꠆ꠏ진실(眞實)한 것으로 얘기되는 것꠆ꠏ신화(神話)

설화(說話ꠏꠋ      ꠌꠏ전설(傳說)(영웅담(英雄譚)포함(包含))

          ꠌꠏ흥미(興味)를 위하여 얘기되는 것꠆ꠏ민담(民譚)(동화(童話),우화(寓話),소화

      ꠌꠏ(笑話)를 포함(包含))

이상(以上)과 같이 나타내어 전설(傳說)을 설화(說話)의 한 분야(分野)로 소속시켜 놓았

다.8) 이상(以上)의 여러 학자(學者)들의 견해(見害)를 보아서도 알 수 있듯이 여기서 내세우

고자 하는 것은 옛날 이야기 중에서도 전설(傳說)이 신화(神話)나 민담(民譚)과 구분(區分)이 

되어 분류(分類)되고 있으며, 진실성(眞實性)을 지니고 진실성(眞實性)에의 지향(指向)이 있는 

이야기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진실성(眞實性)은 전적(全的)으로 사실적(事實的) 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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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敍述)만을 의미(意味)하는 것은 아니다. 전설(傳說)이 이야기의 인물(人物), 시대(屍臺), 장소

(場所) 등(等)이 밝혀져 이야기가 전혀 허황(虛荒)된 것이 아니고 어떤 사물(事物)에 관련(關

聯)된 이야기, 또는 한 역사(歷史)의 엄숙(嚴肅)한 서술(敍述)이 되기도 하지만 그 내용자체

(內容自體)의 우여곡절(迂餘曲折)에 인생(人生)의 참됨과 그 참됨의 추구(追求)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전설(傳說)은 역사적(歷史的)인 사실(事實), 역사적(歷史的)인 인물(人

物), 그리고 스스로 역사화(歷史化)하려는 그런 배경(背景)이 지녀져 있다. 그런데 전설(傳說)

은 같이 진실(眞實)한 것으로 이야기되는 신화(神話)보다는 현실(現實)의 구체적(具體的) 사

물(事物)과 관련(關聯)을 갖고 증거(證據)를 제시(提示)하여 그외 진행구조(進行構造)에서 신

화(神話)나 민담(民譚)에서는 볼 수 없는 증시부(證示部)를 갖는다. 따라서 그 이야기를 듣는 

청자(聽者)는 그 이야기의 사건(事件)과 내용(內容)을 얼만큼 또는 전적(全的)으로 믿게 된다. 

반면(反面)에 전설(傳說)은 가공적(架空的)인 세계(世界)를 지니고 있기도 하니 이야기가 사

실적(事實的)인 면(面)에서만 전개(展開)되지 않고 크게 비약(飛躍)되어 나타난다. 한 사건(事

件)이나 전체내용(全體內容)에 초인적(超人的)인 힘과 신비(神秘), 풍부(豊富)한 환상(幻像) 

등(等)이 나타나고 있는 점(點)이 그것이다. 이와 같이 전설(傳說)은 사실적(事實的) 세계(世

界)와 가공적(架空的) 세계(世界)를 함께 지닌다. 그래서 사실적(事實的)인 것만도 아니고 가

공적(架空的)인 것만도 아닌 오히려 그 두 세계(世界)의 양면성(兩面性)이 진실성(眞實性)의 

지향(指向)으로 귀결(歸結)되어 하나의 객관성(客觀性)을 이루고 있는 것이 전설(傳說)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2. 전설(傳說)과 신화(神話)

전설(傳說)과 신화(神話)는 원래 서로 밀접(密接)한 관계(關係)에 놓여 있는 분야(分野)이

다. 임동권박사(任東權博士)도 이 양자관계(兩者關係)를 단정(斷定)하여 정의(定義)하기가 참

으로 애매(曖昧)한 점이 없지 않다고 하였듯이9) 전설(傳說)은 A이고 신화(神話)는 B이다 하

는 식으로 뚜렷이 선(線)으로 그어 경계(境界)를 지우듯 구분(區分)할만한 한계(限界)가 분명

(分明)하지 않고 어려운 점이 있다. 그래서 신화(神話)를 넓은 의미(意味)로는 전설(傳說), 민

담(民譚) 등(等) 전부(全部)를 포함(包含)시키는 경우도 있으나 앞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설

화(說話)의 분류(分類)가 시도되고 있는 현대(現代)에 와서는 신화(神話)라 하면 세분(細分)되

어 있는 좁은 의미(意味)의 신화(神話)를 지칭(指稱)하고 있다. 신화(神話)는 그 원어(原語)가 

Myth, Mythus 로서 이 Myth,  Mythus는 그리샤어(語)의 Muthus에서 유래(由來)한 것으로 

그것은 원래〈말〉또는 〈이야기 되는 것〉을 의미(意味)한다. 

신화(神話)는 원어(原語)의 어의(語義)가 그렇듯이 전설(傳說)과 같은 옛날 이야기이나 옛

날 이야기 중에서도 일개(一個)의 신격(神格)을 중심(中心)으로 하는 이야기이다. 

Burne은 신화(神話)를 원인론적(原因論的) 설화(說話)로서 그것은 우주(宇宙), 생사(生死), 

인간(人間), 동물(動物), 민족(民族)과 종족(種族)과의 구별(區別), 성의(聖儀), 고습(古習) 및 

이러한 것 등에 유사한 신비적(神秘的) 현상(現象), 이러한 것들로부터 일어나는 원인(原因)

을 설명(說明)하는 진실(眞實)이 이야기라고 하였고10) 전설(傳說)은 어떠한 것을 설명(說明)

하려는 것은 아니고 홍수(洪水)라든가 이주(移住), 정복(征服), 교량(橋梁)또는 도시(都市)의 

건조(建造) 등(等) 이전에 있었다고 믿어지면서 내려오는 이야기로서 부정확(不正確)하고 근

거(根據)가 없는 것도 있고, 먼 나라의 인물이나 장소(場所)에 대해서 이야기되어 오는 것도 

있지마는 어떤 사실(事實), 역사적(歷史的) 사건(事件)이나 인물(人物)에 대해서 이야기되는 

것도 이따금 있다고 하였다.11) 또한 Fischer는 신화(神話)와 전설(傳說)을 구분(區分)하여, 

신화(神話)를 초자연적(超自然的)인 것을 내포(內包)하는 엄숙(嚴肅)한 서술(敍述)이라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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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전설(傳說)을 다소간(多少間) 그럴싸해 보이는 역사(歷史)를 포함(包含)하는 엄숙(嚴肅)한 

서술(敍述)이라 하였으며12) 임동권박사(任東權博士)도 신화(神話)는 대체로 원초적(原初的)인 

이야기인데 창조(創造)나 우주개벽(宇宙開闢)에 관(觀)한 그 원인(原因)과 유래(由來)를 설명

(說明)한다고 하였다.13) 김태오교수(金泰午敎授)도 신화(神話)의 특징(特徵)에 대(對)해서, 첫

째로 신화적(神話的) 상상(想像)은 보통(普通) 회화적(會話的) 또는 의인사상(擬人思想)이라고 

해서 즉 무생(無生)의 그것에 생명(生命)과 정신(精神)을 주고 외물(外物)이 없는 때에도 이

러한 것의 존재(存在)를 상상(想像)시켜 활화(活化)(Animation)하며 그 활화(活化)는 결과(結

果)에 그저 막연(漠然)한 인적(人的)인 것의 상상(想像)에 멈추기도 하고 때로는 명확(明確)한 

인격(人格), 성격(性格)을 상상(想像)하는 경우(境遇)가 있어 단지 활화(活化)할 뿐만 아니라 

인격화(人格化) 시키는데 이러한 일반(一般)의 활화(活化)로부터 특수형(特殊形)인 인격화(人

格化)로 나아간 것을 신화적(神話的) 상상(想像)의 제1의 특질(特質)이라 하였으며, 둘째로는 

신화(神話)의 현실성(現實性)을 들었는데 분트의 말을 인용(引用)한 것을 보면, 신화중(神話

中)에 나타나는 사물(事物)은 현실(現實)의 성질(性質)을 띠고 있어서 결(決)코 가공(架空)의 

상상(想像)이라고만 생각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상(想像)된 사물(事物)이 현실(現

實)로 믿어져서 객관성(客觀性)을 가지며 이와 같이 현실(現實)로서 믿어지기 때문에 그 대상

(對象)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실제적(實際的) 행동(行動)과시 다시 말하면 광의(廣義)의 숭배

(崇拜)가 일어난다고 하였다.14) 즉 신화(神話)의 상상성(想像性)과 현실성(現實性)을 밝힌 셈

이다. 그래서 위에서 밝혀진 신화(神話)의 특징적(特徵的)인 것들을 다시 정리해 보면, 

1. 우주(宇宙)와 인류(人類) 등(等)에 관(關)한 원초적(原初的)인 이야기이다. 

2. 극단(極端)으로 비약(飛躍)한 신격(神格)을 중심(中心)으로 하여 일어나는 이야기이다. 

3. 초인적(超人的) 초자연적(超自然的) 신비계(神秘界)를 설명(說明)하고 있다. 

4. 상상(想像)과 현실성(現實性)을 지닌다. 

5. 진실성(眞實性)을 지향(指向)한다. 

이상(以上)의 것을 들 수 있고, 이야기의 내용별(內容別)로 보면, 

1. 천지생성(天地生成)에 관(關)한 이야기

2. 천체(天體)에 관(關)한 이야기

3. 인류(人類)의 기원(起源)에 관(關)한 이야기

4. 신격(神格)을 지닌 영웅(英雄) 이야기(의인화(擬人化)한 신(神)들의 활동(活動)에 관(關)

한 이야기)

5. 동물(動物), 식물(植物), 대기(大氣), 화산(火山) 등(等) 자연현상적(自然現象的) 신앙(信

仰)에 관(關)한 이야기

들로 크게 들어 볼 수가 있다. 편의상 앞의 신화(神話)의 특징적(特徵的)인 것들을 A라고 

하고 신화(神話)의 내용별(內容別)을 B라고 하며는 결국(結局) A의 특징(特徵)을 지닌 B의 

이야기 이거나, B의 이야기로서 A의 특징(特徵)을 지닌 이야기일 때 신화(神話)라 할 수 있

다고 보겠다. 

그러면 전설(傳說)은 어떠한 특징(特徵)을 지니고 있는가, 전설(傳說)은 신화(神話)와 같이 

진실성(眞實性)을 지향(指向)하는 이야기로서 신화(神話)의 특징(特徵)과 동일(同一)한 점(點)

이 많다. 그러나 전설(傳說)은 신화(神話)보다는 좀 격(格)이 낮고, Burne나 Fischer가 지적 

했듯이 어떤 사실(事實), 또는 역사적(歷史的) 사건(事件)이나 인물(人物)에 관(關)한 이야기 

등으로 즉 현실(現實)의 구체적(具體的) 사물(事物)과 관련(關聯)이 가져지며 한 이야기 속에 

시대(時代)와 장소(場所)가 대체적으로 정확(正確)히 밝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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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군 파평면(京畿道 坡州郡 坡平面)에 가면 파평윤씨(坡平尹氏)의 시조(始祖)가 

나왔다고 하는 용연(龍淵)이라는 못이 있다. 

지금으로부터 한 구백(九百)여년 전 일이라고 한다. 이 파주에 사는 어떤 노파 하나가 지금

의 파평면 눌노리(訥老里)에 있는 연못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별안간 못으로부터 

이상한 서기가 뻗치며 오색 안개가 못을 덮더니 이상한 옥함(玉函) 한 개가 물에 있는 것이 

보였다. 빨래하던 노파는 이상히 여겨 못으로 들어가 그 옥함을 건져 가지고 나왔다. 15)

위의 전설(傳說)에서 보면 “경기도 파주군 파평면 눌노리”라는 아주 구체적(具體的)인 장소

(場所)가 나타나고 “구백여년 전”이라는 시대(時代)가 나타나 있음을 볼 수 있다. 

전설(傳說)에는 또한 역사적(歷史的) 인물(人物)이 등장되고 그 인물(人物)의 일화(逸話) 또

는 그 인물(人物)과 관련(關聯)된 사실(史實)이 이야기되고 있어 역사적(歷史的) 배경(背景)이 

지녀진다는 것이다. 〈변산(邊山)의 성계(成桂)골과 쌍선봉(雙仙峯)〉전설(傳說)을 한 예(例)

로 들면 이태조(李太祖)가 무예(武藝)를 닦던 시절(時節)의 일화(逸話)로서 역사적(歷史的) 인

물(人物)인 이성계(李成桂)와 관련(關聯)되고 있고,16)〈왕십리(往十里)․축성비화(築城秘

話)〉전설(傳說)에서는 어떻게 하여 한양에 도읍(都邑)을 정(定)하고 성(城)을 쌓았는가 하는 

역사적(歷史的)인 사건(事件)을 이야기하고 있다.17) 그래서 신화(神話)가 신격(神格)을 중심

(中心)으로 하여 신비(神秘)의 세계(世界)에서 이야기되는 것이라면 전설(傳說)은 도읍(都邑), 

축성(築城), 전쟁(戰爭) 등(等) 한 역사적(歷史的)인 사건(事件)과 인물(人物)에 관(關)하여 이

야기되며, 절이나 탑(塔), 고목(古木), 암석(岩石), 다리 등(等) 현실(現實)의 일반사물(一般事

物)과 관련(關聯)을 갖고 이야기될 뿐만 아니라 전설(傳說) 속에는 시대(時代), 장소(場所) 등

(等)이 밝혀져 전설(傳說)은 신화(神話)에 비(比)해 구체성(具體性)과 역사성(歷史性)을 띄고 

있다. 

3. 전설(傳說)과 민담(民譚)

전설(傳說)과 민담(民譚) 사이도 전설(傳說)과 신화(神話) 사이가 그렇듯이 이야기에 따라

서 그 한계(限界)의 애매점(曖昧點)이 전혀 없지 않다. 예(例)를 들어 꽃 이야기 같은 것은 전

설(傳說)로 보아야 하느냐 민담(民譚)으로 보아야 하느냐 하는 것은 문제이고 지명유래(地名

由來)에 관한 이야기도 문제가 되는 것이 많다. 

이 민담(民譚)은 옛날 이야기 중에서도 흥미(興味)가 중점(重點)으로 되고 있는 이야기인

데, 일본(日本)의 경우 민담(民譚)을 영어(英語)의 Folk tales, 불어(佛語)의 Contes 

Populaires, 독어(獨語)의 Märchen에 해당시키고 있으며,18) 이의 특성(特性)으로서는 Burne, 

Fischer나 유전국남(柳田國男), 임동권박사(任東權博士) 등(等) 모두가 한결같이 흥미성(興味

性)을 들고 있다. 따라서 민담(民譚)은 신화(神話)나 전설(傳說)에서처럼 진실성(眞實性)은 문

제(問題)가 되지 않고 이야기 그 자체의 흥미(興味)만이 문제(問題)가 된다고 보겠다. 

전설(傳說)과 민담(民譚)을 좀 더 구체적(具體的)으로 비교(比較)해 보면 우선 전설(傳說)에

서는 그의 서두(序頭)에 장소(場所) 또는 시대(時代)를 밝혀서 공간성(空間性)과 시간성(時間

性)을 명시(明示)하는데 민담(民譚)의 경우는 장소(場所)나 시대(時代)를 무시(無視)해서 공간

성(空間性)과 시대성(時代性)을 애매(曖昧)하게 하고 있다. 민담(民譚)의 서두(序頭)를 보면 

   옛날에 

   옛날 옛적에 

   예전에 

   이전에 

등으로 시작하여 이야기가 그 서두(序頭)부터 막연히 시작된다. 이 서두(序頭)에서부터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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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聽者)는 이야기가 그저 옛적 이야기라는 것과 전적으로 꾸며진 이야기라는 것을 암시(暗

示)받게 된다. 전설(傳說)에서도 

   옛날

   오랜 옛날

이라고 그 서두(序頭)를 시작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도 전설(傳說)

에서는 장소(場所)와 구체물(具體物) 또는 역사적(歷史的) 인물(人物) 등(等)이 등장(登場)하

여 전연 가공(架空)의 이야기라고만 느끼게 되지는 않는다. 그런데 또한 민담(民譚)에서는 장

소(場所)가 밝혀지지 않고 

   어떤 곳에 

   어느 농가에 

   어느 곳에

   한 곳에 

라고 하여 그 위치(位置)가 어느 어떤이라는 추상적(抽象的)이고 애매(曖昧)한 공간(空間)

으로 나타나며, 어느 경우는 

   옛날 한 나무꾼이 있었는데 

   옛날에 한 과부가 있었어

   이전에 한 부자가 있었는데 

등으로 되어 막연(漠然)한 공간성(空間性)이나마 그 공간성(空間性) 자체를 완전히 무시(無

視)해 버리고 이야기가 시작되어 이야기의 신빙성(信憑性)이 없음을 스스로 드러내 보인다. 

민담(民譚)에서는 그 내용(內容)과 관련(關聯)된 구체적(具體的) 증거물(證據物)의 제시(提示)

가 없기 때문에 장소(場所)를 내세워야 할 필요성(必要性)이 극히 적게 되며 내용(內容) 자체

가 사실성(事實性)을 지닌 것이 아니고 순전히 가공적(架空的)인 것이어서 그 이야기의 꾸밈

이 어디서나 있을 수 있는 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옛 이야기에 있어서 장소(場所)와 구체적(具體的) 증거물(證據物)이 밝혀질 때 그것만큼 그 

이야기가 신빙성(信憑性)을 지니게 되고 청자(聽者)로 하여금 신뢰감(信賴感)을 갖게 해주는 

것은 없다. 한 이야기에서 시대(時代)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라도 

   경주에 호원사(虎願寺)라는 절이 있는데 이 호원사가 세워진데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    

가 있다. 

이상과 같이 이야기가 시작되어 청자(聽者)가 그 절의 유래(由來)에 관(關)한 이야기를 들

을 때 얼마만큼은 믿게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전설(傳說)은 화자(話者)나 청자(聽者)가 

다같이 그 이야기에 신뢰감(信賴感)을 가지며 사람에 따라서는 전설(傳說)의 내용(內容)을 전

적(全的)으로 믿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민담(民譚)에서 중요시(重要視)되고 화자(話者)나 청

자(聽者)가 다같이 우선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은 이야기 자체의 재미 즉 흥미성(興味性)이니 

며느리 방귀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다같이 웃게되고, 선녀(仙女)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

는 호기심(好奇心)을 느끼며, 귀신(鬼神) 이야기에 대해서는 전율(戰慄)을 느끼면서도 다음 

내용(內容)을 조급하게 기다리게 된다. 이와 같이 민담(民譚)은 그 이야기가 상식적(常識的)

이고 가능성(可能性)이 있는 이야기보다는 현실성(現實性)을 초월(超越)하여 가공(架空)의 세

계(世界)에서 꾸려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호기심(好奇心)을 갖게 하고 웃고 즐길 수 있는 재

미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민담(民譚)에서는 자연(自然)히 이야기의 내용(內容)이 기상천외(奇

想天外)의 사건(事件)으로 비약(飛躍)되어, 천상(天上)이나 용궁(龍宮) 등(等) 상상(想像)의 세

계(世界)가 그려지며 산천(山川)과 초목(草木) 바위 등 무생물(無生物)에까지 감응(感應)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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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신비(神秘)의 세계(世界)가 펼쳐진다. 그런데 전설(傳說)에서도 역시 이러한 상상(想像)과 

신비(神秘)의 세계(世界)가 펼쳐지긴 하지만 전설(傳說)에서는 이러한 세계(世界)가 현실(現

實)의 사물(事物)과 구체적(具體的) 관련(關聯)을 갖고 사실적(事實的)인 성격(性格)을 띠면서 

이야기가 이루어진다. 즉 민담(民譚)에서는 기상천외(奇想天外)한 사건(事件)이나 상상(想像)

과 신비(神秘)의 세계(世界)가 흥미자체(興味自體)만을 위해서 존재(存在)되고 있음을 볼 수 

있지만 전설(傳說)에서는, 상상(想像)이나 신비(神秘)의 세계(世界), 또는 한 사건(事件)이 현

실(現實)의 구체물(具體物)과 관련(關聯)되고 그 관련(關聯) 구체물(具體物)이 사건(事件)을 

증명(證明)하는 증거물(證據物)로 제시(提示)되고 있으며 또한 부단히 어떤 기능(機能)의 상

징적(象徵的) 역할(役割)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 한가지는 전설(傳說)과 민담(民譚)의 화술(話術)의 차이인데 민담(民譚)의 경우는 서두

(序頭)와 결미(結尾)에서 고정(固定)되고 상투적(常套的)인 용어(用語)가 사용(使用)되고 있

다. 민담(民譚)의 서두(序頭)는 으레히 

  옛날에 

  옛날 옛적에 

  이전에 

등으로 시작하여 결미(結尾)에 가서는 

  잘 먹고 잘 살았다 한다. 

  잘 살다 죽었다 한다. 

로 끝난다. 이와 같이 서두(序頭)와 결미(結尾)의 상투적(常套的)이고 애매(曖昧)한 용어(用

語)의 일정(一定)한 형식(形式)은 문학적(文學的)인 면(面)에서 볼 때에는 소설적(小說的) 구

성(構成)(허구(虛構))으로 일단 발전(發展)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내용(內容)의 사실성(事實

性) 그 근거(根據)에 있어서는 오히려 애매(曖昧)하고 모호(模糊)하게 만들어 허공(虛空)에 뜬 

이야기로서 믿을 수 있는 것은 못 된다는 의미(意味)가 내포(內包)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한

다. 

더욱이 결미(結尾)에 가서 

  잘 먹고 잘 살았다 한다. 그런데 어제 아침에 우리집에 밥을 얻으려 와서 한 숟갈 주었   

다. (전북지방(全北地方)의 경우)

이러한 식으로 끝맺기도 하는데 이와 같은 경우는 더욱 스스로 그 이야기의 내용(內容)이 

비사실적(非事實的) 비논리적(非論理的)임을 나타낸다. 그래서 이야기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이는게 특징이며 따라서 화자(話者)나 청자(聽者)가 다같이 그 

이야기의 내용(內容)을 믿지 않고 내용(內容)에 책임(責任)을 느끼지 않으며 이야기를 들으면

서 즐기는 것만으로 끝난다. 

반면(反面) 전설(傳說)에 있어서는 그 서두(序頭)와 결미(結尾) 등(等) 서술(敍述) 절차(節

次)가 일정(一定)한 형식(形式)에 구애(拘礙)받지 않고 자유(自由)로운 화술(話術)을 사용(使

用)하는 것이 특징(特徵)이다. 전설(傳說)은 서두(序頭)에 시대(時代)를 먼저 밝히는 경우도 

있고 장소(場所)나 인물(人物)을 먼저 밝히기도 하여 서술(敍述)의 자유(自由)로움을 보이며 

결미(結尾)에 가서는 더욱 자유자재(自由自在)하게 이야기를 끝 맺는다. 

다시 요약(要約)하여 전설(傳說)과 민담(民譚)의 특징적(特徵的)인 것을 비교(比較)하여 그 

차이(差異)를 살펴보면 우선 전설(傳說)과 민담(民譚)을 내용상(內容上)으로 볼 때 민담(民譚)

이 흥미(興味)를 위주(爲主)로 하는 이야기로서 기발(奇拔)한 사건(事件)의 내용(內容)이 대부

분(大部分)이며 비약(飛躍), 신비(神秘), 환상적(幻想的)인 것들로 이루어진 전연 가공(架空)

159



의 이야기이고 전설(傳說)은 진실성(眞實性)이 내재(內在)하는 이야기로서 민담(民譚)의 비약

(飛躍), 신비(神秘), 환상(幻像) 등(等)처럼 가공적(架空的)인 이야기로서만 끝나지 않고 장소

(場所), 시대(時代), 구체물(具體物)과 관련(關聯)을 갖는 구체성(具體性)을 지니며 역사적(歷

史的) 인물(人物)이나 사건(事件)들이 개재(介在)되어 역사성(歷史性)을 지니고 이러한 것들

이 하나의 사실성(事實性)을 이루며 따라서 신뢰감(信賴感)을 갖게 한다. 그리고 전설(傳說)

에서는 그 내면(內面)에 가볍게 흘려 버릴 수 없는 어떤 기능(機能)의 상징적(象徵的) 역할

(役割)을 볼 수가 있다. 

또 전설(傳說)과 민담(民譚)의 진행상(進行上)의 구조(構造)를 볼 때 민담(民譚)이 발단부

(發端部), 전개부(展開部), 결말부(結末部)로만 되어 있는데 전설(傳說)은 발단부(發端部), 전

개부(展開部), 결말부(結末部)로 되어 있어 민담(民譚)에 비(比)해 증시(證示)를 더 지니고 있

다. 

이상(以上) 전설(傳說)과 민담(民譚)의 특징적(特徵的)인 것들에 의(依)해서 전설(傳說)의 

성격(性格)을 알 수 있고 양자(兩者)의 차이(差異)를 알 수 있으며 그 구분(區分)이 가능(可

能)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러나 앞에서는 언급(言及)한 바와 같이 전설(傳說)과 신화(神話)

나 전설(傳說)과 민담(民譚)사이의 문제점(問題點)이 전적으로 가셔진 것은 아니다. 이는 각

분야(各分野)의 개념(槪念)이 확고(確固)하게 설정(設定)될 때 자연적(自然的)으로 해소(解消)

될 줄로 믿으니 앞으로 더욱 깊은 연구(硏究)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三. 전설(傳說)의 기원(起源)․형성(形成)

전설(傳說)의 기원문제(起源問題)는 전설개별분야(傳說個別分野)에만 국한(局限)하여 이야

기할 수 있는 것이 못되고 설화(說話) 전반(全般)의 기원문제(起源問題)와 관련(關聯)된다. 

신화(神話)나 전설(傳說)이 최초(最初) 무엇에서부터 어떻게 하여 이루어지고 발달(發達)하

여 왔는가 하는 문제(問題)는 설화(說話)의 원천(源泉)을 찾아 초기인류(初期人類)의 생활문

화(生活文化)의 모습과 심성(心性)을 구명(究明)해 낼 수 있다는 데서 뿐만 아니라 인접분야

(隣接分野)에의 영향이나, 설화(說話)를 원천(源泉)으로 한 타분야(他分野)의 학문적(學門的) 

고구(考究) 및 설화발달(說話發達)의 사적(史的)인 면(面)에서도 중요(重要)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이 설화(說話)의 기원문제(起源問題)의 구명(究明)은 설화연구(說話硏究)에 기초적(基礎

的)인 것이면서도 대단(大端)히 어려운 과제(課題)이기도 하다. 

그 동안 설화(說話)의 기원(起源)과 발생상태(發生狀態), 그리고 설화(說話)의 본질(本質)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問題)는 많은 학자(學者)의 각기(各己)의 주장(主張)이 있고 논의(論議)의 

대상(對象)이 되어왔다. 그중에 가장 뛰어난 주장(主張)을 내세운게 제의학파(祭儀學派)로서, 

G. Murray, J. Harrison, S. Hyman등은 설화(說話)를 시행(施行)된 제의(祭儀)의 구술적(口

述的) 상관물(相關物)이라고 보면서 원시시대(原始時代)의 제의(祭儀)에서 신화적(神話的) 원

천(源泉)을 살피고, 신화(神話)는 제의(祭儀)에서 유래(由來)될 뿐이지 그 외(外)의 어떠한 다

른 것에서도 유래(由來)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主張)하였다. 제의학파(祭儀學派)는 원시시

대(原始時代)의 제의(祭儀)는 신화(神話)의 유일(有一)한 원천(源泉)이라고 보고 있으며 또한 

신화(神話)는 민담(民譚)의 원천(源泉)이라고 하여 

   원시시대(原始時代) 제의(祭儀)→신화(神話)→민담(民譚)

으로 그 발생(發生) 및 발전과정(發展過程)을 내세우고 있다. 한편 S. Thompson은 제의

(祭儀)에서 신화(神話)가 유래(由來)한다는 것은 인정(認定)은 하면서도 그러나 전반적(全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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的)으로 제의(祭儀)에서만 신화(神話)가 비롯될 수는 없으리라고 했으며 H. Weisinger 역시 

신화(神話)의 원천(源泉)에 오히려 Folktale을 둘 수도 있다고 주장(主張)하였다. 

한편 German school은 신화(神話)를 풍유적(諷諭的) 표현(表現)으로 설명(說明)하려는 경

향(傾向)이 있으니 이것은 자연숭배(自然崇拜)와 관련(關聯)하여 신화(神話)에서 신성(神性)을 

지닌 인물(人物)은 자연력(自然力) 또는 자연물(自然物)을 의인화(擬人化), 인격화(人格化)한 

것이라고 보는 경우이다. 

그리스 신화(神話)의 「천지생성(天地生成)」을 보면, 먼저 광막(廣漠)한 공간(空間), 입을 

쩍 벌린〈카오스〉가 있었고 다음 가슴팍이 넓은 대지(大地)〈가야〉가 나타났다. 동시(同時)

에 〈카오스〉로부터 유암(幽暗)〈에레보스〉와 밤〈닉스〉가 태어났고, 이 유암(幽暗)과 밤

이 교합(交合)하여 청공(淸空)〈아이테르〉와 낮〈헤메라〉를 낳았다고 하였다.19) 즉〈제우

스〉의 조모격(祖母格)인 가야는 대지(大地)를 신격화(神格化)한 것으로 〈제우스〉의 모(母)

인 〈레아〉와 함께 대지(大地)를 상징(象徵)하는 대모신(大母神)임을 볼 수 있으며 〈에레보

스〉는 유암(幽暗), 〈닉스〉는 밤, 〈아이테르〉는 청공(淸空)의 의인화(擬人化)라고 할 수 

있는 타당성(妥當性)이 있는 것이다. 

또한 Max Müller 같은 이는 신화(神話)를 언어적(言語的) 와전(訛傳)이라고도 보았으니 원

시인(原始人)에 있어서 초기(初期)의 언어(言語)는 연대(年代)를 거슬러 올라갈수록 동음이의

어(同音異議語)가 많아져서 언어(言語)는 다양성(多樣性)을 띠게 되며 신화(神話)는 언어(言

語)의 이러한 병적(病的) 현상(現象)으로부터 발생(發生)한다는 것이다. 즉 어떤 영웅(英雄)의 

이름과 homonym을 이루는  어떤 사물(事物)이 있을 때 그 영웅(英雄)의 신화(神話)는 그 사

물(事物)과 연관(聯關)되어 공상(空想)의 나래를 펴게 되니, 그리스 신화(神話)에서 「해돌이

는 새벽을 뒤따른다」란 구절(句節)은 『Apollo가 새벽의 처녀 Daph을 쫓는다. 』는 의미(意

味)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아폴로〉란 이름은 본래〈쫓아내다, 부수다〉의 뜻이라

는 해석이 있다.21) 우리나라의 경우 서정범교수(徐廷範敎授)도 설화(說話)속의 한 언어(言語)

를 고찰(考察)하여 유사음(類似音) 또는 동음(同音)의 착각(錯覺)으로 보고 그 원의(原義)를 

밝힌 바있으니, 시준굿의 무가(巫歌)에서 〈당곰애기〉에게 스님이 왕거미로 변(變)하여 들어

가 동침을 하는데 여기에서 왕거미는 단군왕검(檀君王儉)의 왕검(王儉)이 본의(本義)라는 것

이다. 그리고 왕검(王儉)이 시일(時日)의 흐름에 따라 원래(元來) 지니고 있던 원의(原義)를 

잃어버리고 왕거미로 바뀌었다고 하는 사실(事實)은 신화(神話)를 언어학적(言語學的)으로 구

명(究明)하는데 여러 면에서 좋은 암시(暗示)를 준다고 하였다.22) 그리스 신화(神話)에서도 

사랑과 미(美)의 여신(女神)이며 바닷길에서 뱃사공을 지켜주는 항해(航海)의 여신(女神)으로 

숭배(崇拜)되기도 하는 〈아프로디테〉는 물거품 속에서 태어났다고 하는데, 이 여신(女神)의 

이름 〈아프로디테〉가 거품이라는 그리스 말의 아프로스와 발음(發音)이 비슷함을 볼 수가 

있다. 전주지방(全州地方)의 암석전설(岩石傳說)에서도 위와 같은 현상(現象)을 볼 수 있다. 

전주(全州)에 연이어 있는 암석전설(岩石傳說) 중(中)에 각시바위 전설(傳說)은 각시바위가 

원래(原來)는 각소암(角沼岩)으로 각소(角沼)가 각시로 와전(訛傳)되어 각시의 비극적(悲劇的)

인 내용(內容)으로 상상(想像)의 나래를 펴게 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설화(說話)의 발생(發生)과 기원(起源)에 대(對)해서는 이 외(外)에도 설화(說話)를 과거(過

去)의 참 역사적(歷史的) 기록(記錄)으로 생각하는 Euhemerus에서 Rivers까지 이르는 역사

학파(歷史學派)가 있다. 이 역사학파(歷史學派)는 설화(說話)는 역사적(歷史的) 사건(事件)의 

설명(說明) 인물(人物)의 과장(誇張)된 위험(胃險)의 설명(說明)으로서 설화(說話)속에 나오는 

제신(諸神)들은 왕(王), 추장, 대용사(大勇士) 등(等)의 실재인물(實在人物)로 그들의 행위(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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爲)가 사후(死後) 역사적(歷史的)인 사실(事實)로서 와전(訛傳)되어 신격화(神格化)되어 갔다

고 보는 것이다. 예(例)를 들면 〈제우스〉는 Crete섬의 왕(王) Aeolus이며 그는 익숙한 선원

(船員)이기도 했는데 그의 정복력(征服力)이 그를 숭배(崇拜)하게 된 요인(要因)이 되었다는 

것이다.23) 그리스 신화(神話)에서도 애기〈제우스〉가 아버지인〈크로노스〉에게 삼켜 먹힘

을 면하고 Crete도(島)에서 자라게 되었을 때 〈쿠레테스〉라는 형제(兄弟)들이 애기〈제우

스〉둘레를 무장을 하고 지켜 주었다. 그런데 역사가(歷史家)〈헤로도토스〉는 원시시대(原始

時代)에 아이톨리아 지방(地方)에 〈쿠레테스〉라는 족속(族屬)이 산 일이 있는데 이들을 

〈카드모스〉를 따라 크레타도(島)에 이주해온 페니키아인(人)들이라고 하였다. 24)

또한 역사학적(歷史學的) 이론(理論)을 내세운 이들 말고도 설화(說話)를 미개인(未開人)의 

철학(哲學)으로 보려는 Tylor나 설화(說話)속에서 원시과학(原始科學)을 보려는 S. Frazer 등

의 인류학파(人類學派)가 있으며 기능주의자(機能主義者)로 일컬어지는 B. Malinowski는 설

화(說話)를 도덕규율(道德規律)이나 사회적(社會的) 단결(團結), 제의(祭儀), 관습(慣習) 등

(等)을 가져오게 하는 진실(眞實)한 원인(原因)이라고 보면서 설화(說話)의 기능적(機能的)인 

면(面)을 살피고 설화(說話)를 곧 문화형성력(文化形成力)으로 본 것이다. 25)즉 설화(說話)를 

원시인(原始人)들에 있어서 문화이전(文化以前)의 사상(思想), 종교(宗敎), 생활(生活), 그 자

체(自體)의 역할(役割)로 본 것이다. 

신화(神話), 전설(傳說) 등(等)의 이 설화(說話)는 사실(事實) 인류(人類)가 최초(最初)로 언

어(言語)를 가지고 사용(使用)하기 시작할 때부터 이미 싹텄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 

언어(言語)로써 자기들의 의사(意思)와 감정(感情), 사건(事件)을 표현(表現) 서술(敍述)하여 

나갈 수 있던 그 때부터 이미 성립(成立)되기 시작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인류(人類)가 시초(始初)로 하늘과 땅, 모든 자연현상(自然現象)의 기묘(奇妙)함과 그 거대

(巨大)한 힘을 느끼기 시작했을 때 경외(敬畏)를 금치 못했을 것이며 풍년(豊年), 흉년(凶年), 

풍수해(風水害), 죽음 등(等)의 자연현상(自然現象)이 신(神)의 의지(意志)에 의(依)해서 이루

어지는 것으로 알았고, 그 두려움 속에서 신(神)의 도움을 얻어 무사(無事)하고자 하는 기원

(祈願)에서부터 제의식(祭儀式)을 갖게 되었다고 본다면 이러한 제의식(祭儀式), 즉 각지역(各

地域)에 따라서 주민(住民)들이 섬기던 신(神)과 그 성격(性格) 제사관습(祭祀慣習), 제사방식

(祭祀方式), 제일(祭日)의 유래(由來), 제일(祭日)의 기원(起源) 등(等)에 관련(關聯)되어 전

(傳)해 내려온 이야기가 신화(神話), 전설(傳說) 등(等)의 설화(說話)로 이룩되고 차차 듣기 

재미난 형식(形式)의 설화(說話)로 발전(發展)되었으리라고 본다. 

또한 설화(說話)는 제사관계(祭祀關係) 뿐만 아니라  역사적(歷史的)인 사건(事件)의 설명

(說明)에서 또는 자연현상(自然現象)의 풍유적(諷諭的) 설명(說明)이나 언어적(言語的) 와전

(訛傳)에서도 그 발생(發生)은 가능한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이 설화(說話)는 그 발생(發生)

과 발전(發展)이 어느 한 시대(時代) 일개인(一個人)이나 몇 사람의 소수에 의(依)해서 완전

히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고 (원래 시초(始初)의 설화자(說話者)가 있었다해도)많은 시간(時

間)을 통해서 많은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전하여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수많은 사람을 거

치는 동안 내용(內容)이 윤색(潤色)도 되어지고 부분적(部分的)인 면(面)끼리 결합(結合) 또는 

탈락(脫落)이 되어지는 경우도 있으며 여러 양상(樣相)으로 변모(變貌), 발전(發展)이 되게 마

련이다. 이러한 경우는 너른 분포(分布)를 보이고 있는 설화(說話)일수록 더 용이하게 찾아 

볼 수가 있다. 26)

전설(傳說) 등(等)  이 설화(說話)는 오랜 시간(時間), 여러 생활인(生活人)의 속에서 이루

어지기 때문에, 따라서 이 설화(說話) 속에는 일개인(一個人)의 감정(感情)이나 사상(思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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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問題)되지 않고 여러 생활인(生活人)의 사상(思想) 감정(感情)이 표현(表現)된, 즉 한 집

단(集團)이나 한 민족(民族)의 사상(思想) 감정(感情)이 문제(問題)가 된다. 설화(說話)가 서

사성(敍事性)을 띤다는 것은 이러한 연유(緣由) 때문이다. 

四, 결언(結言)

이상(以上)에서  전설(傳說)의 개념적(槪念的)인 것을 밝혀보고 전설(傳說)의 기원(起源), 

발생문제(發生問題)에 대(對)해서 약간 살펴보았다. 전설(傳說)의 개념(槪念)이나 기원문제(起

源問題)는 적은 지면(紙面)에 다 다루어 질 과제(課題)는 아니다. 이 두 과제(課題)야 말로 설

화연구(說話硏究)에 있어서는 기초적(基礎的)인 것이면서도 가장 어렵고, 현재까지도 종합 정

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형편(形便)이다. 

본고에서도 전설(傳說)의 윤곽정도 밖에 살펴보지 못한 상태(狀態)이나 지금까지 고찰(考

察)한 바를 다시 간추려 정리(整理)해 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要約)하여 볼 수 있다. 

첫째 옛날부터 전(傳)하여 내려오는 모든 이야기를 총칭하여 한국(韓國)에서는 설화(說話)

라 하는데 전설(傳說)은 이 설화(說話)의 한 분야(分野)이다. 

전설(傳說)은 신화(神話)와의 관계(關係), 민담(民譚)과의 관계(關係)에 있어 그 한계(限界)

와 영역구분(領域區分)에 어려운 점이 없지 않으나 대체로 신화(神話)가 극단(極端)으로 비약

(飛躍)한 신격(神格)을 중심(中心)으로 하는 이야기이고, 민담(民譚)이 전연 가공적(架空的)인 

이야기로서 흥미(興味)를 중점(重點)으로 하는 이야기라면 전설(傳說)은 현실(現實)의 사물

(事物)과 관련(關聯)을 갖는 진실(眞實)된 이야기로서 다음과 같은 특징(特徵)을 들어 볼 수 

있다. 

1. 전설(傳說)은 장소(場所) 시대(時代)가 밝혀지고 구체적(具體的)인 사물(事物)에 관련    

   (關聯)된 이야기로 구체성(具體性)을 지닌다. 

2. 역사적(歷史的) 사건(事件)이나 역사적(歷史的) 인물(人物)에 관(關)한 이야기로 역사성  

    (歷史性)을 지닌다. 

3. 비약(飛躍), 신비(神秘), 환상(幻像) 등(等) 가공(架空)의 세계도 등장(登場)하여 흥미성  

    (興味性)도 지닌다. 그러나 전설(傳說)에서 이 가공(架空)의 세계(世界)는 전설(傳說)의   

  현실적(現實的) 세계(世界)와 유리(遊離)되지 않고 결합(結合)하면서 전설(傳說)에 무한     

(無限)한 정신적(精神的) 세계(世界)를 도입(導入)하고 미적(美的) 세계(世界)를 구현(具     

現)한다. 

4. 전설(傳說)의 내면(內面)에는 어떤 기능(機能)의 상징적(象徵的) 역할(役割)로서 깊은    

   의미(意味)를 지니고 있는 경우가 많다. 

둘째 전설(傳說)의 기원(起源), 형성문제(形成問題)에 있어서는 그 기원(起源)이나 발생(發

生)이 제의(祭儀)에서 뿐만 아니라 사물(事物)의 풍유적(諷諭的) 설명(說明)이나 언어(言語)의 

와화(訛化) 등(等) 여러 현상(現象)에서 비롯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한국(韓國)의 경우에서

도 그러한 예(例)는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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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曺喜雄, 說話發生論(서울文理大學報24號) p. 84
21) 康鳳植編譯, 前揭書 p.84
22) 徐廷範, 박, 시치미考(韓國民俗學 2) p. 12
23) 曺喜雄, 前揭文 p. 84
24) 康復植編譯, 前揭書 p. 31
25) 曺喜雄, 前揭文 p .80 再引
26) 筆者가 調査한 茂朱地方의 〈장자터 傳說〉에서도 뒷 부분의 化石삽화가 탈락(脫落)되어 있으며 용등천전설(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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